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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19. 9. 30.(월) / 총 2매(본문2)

담당
부서

부동산평가과 담 당 자
·과장 신광호, 사무관 김세묵

·☎ (044) 201-3425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인용률 0.85%,

이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가 71% 입니다

□ 금년도 공동주택(13,389,885호)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건수

(16,257건)는 전년도 1,117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실제 이의

신청에 따른 조정 건수는 138건(이의신청 대비 조정률 0.85%)으로 

전년도 168건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ㅇ 이의신청에 따라 공시가격이 조정된 138건 중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이 98건으로 전체의 71% 수준입니다.

ㅇ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의 경우 당초에 층별 시세 차이와 일조권,

조망권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이의신청을 인용

하여 조정한 것이며, 정정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낮춰준 것이 아닙니다.

□ 이의신청 인용과 연계하여 이루어진 연관세대의 가격 조정은 공시

가격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7항)에서도 공시가격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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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이의신청 인용 및 연관세대 공시가격 조정은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19.6.24)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되었습니다.

ㅇ 참고로, 금년도 연관세대 조정으로 공시가격이 정정된 공동주택은

5,175건으로,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을 포함하여 공시가격이 정정된

공동주택은 전체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0.04%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 (연합뉴스, 9.30.) >

◈ 고가아파트 공시가 무더기 하향조정...재산세 최대 88만원 절감

-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가구당 76만원 줄어

- 정동영 “국토부, 근거없는 연관세대 수정으로 수십억원짜리 집주인 세금 깎아줘”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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